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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말씀 *

나의 방법은 이와 같다. 

너의 마음 비우는 것, 

나를 만남도 

죄 없이 깨끗하게 간절함으로 만나자. 

그래야 나와 네가 만나고 

완전하게 파장을 맞추어 대화한다.

1. 정신을 똑바로 하고 집중하여라. 

나 성자가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라. 

오직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감은 만나고자 함이니 

믿고 기도하여라. 

집중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니라.

집중을 어떻게 하냐고? 

너희 학교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아라. 

시험 볼 땐 

시험 문제밖에 안 보이고 

시험만 생각하며 

시험만을 위해 

공부하며 살지 않느냐. 

그같이 나 성자에게 

집중한 채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인간이니까 

육성 때문에 힘든 것 안다. 

그러나 내가 있는데 

또 힘들다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내게 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 첫 번째다.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라.

2. 나 성자에게 묻기다. 

물어 보고 대화하는 삶을 살자. 

그런 기도를 하자. 

내가 반드시 대답해 주리라 했으니, 

간절함으로 합당하게 삶 속에서, 네 인생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내게 고하여라. 

또한 해결할 문제들을 내게 고하여라. 

내 친히 해결해 주리라.

3. 네 마음과 정신을 비워라. 

빈 마음과 정신만이 나를 만날 수 있나니 

너희의 정신과 마음을 비우고 

내게 집중하여 묻고 대화다. 

네 생각이 있으면, 네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역사하여 들어가지 못하나니 

먼저 네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비워진 마음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다.

4. 진정 회개하고 내게 약속하여라. 

자, 너와 내가 신랑 신부다. 

신부가 신랑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여 

신랑의 마음을 푸는 것이다.

아주 깊은 말이니 잘 들어라. 

실체 사랑을 해야 한다. 

나 성자와 통하려면, 

생각만으로 너와 내가 

신랑 신부라고 생각지 말고 

실체로 너와 내가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여라. 

그러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니 

회개와 약속이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약속하면 내가 지켜보고, 

합당하면 그 약속 위에 축복하고 함께한다. 

기억하여라. 

나와 통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잊으면 안 된다.

5. 나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통하는 것이다. 



나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자. 

그것이 통하는 것이다. 

삶에서 통해야 새벽에도 통한다. 

내가 네 마음속에 항상 거하면 

나의 말이 들려오리니 

나와 심정이 맞고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아서 

아주 잘 통한다. 

신랑 신부니까 

할 이야기가 끊임이 없어야 한다. 

내게 할 이야기 없는 자, 

기도가 1시간 이상 안 되는 자, 

잘 생각해 보아라. 

자신이 진정 나 성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부부는 평생 대화다. 

낮에도 밤에도다. 

너와 나 꼭 그리해야겠구나.

6. 마지막으로 선생과 통하여라. 

선생을 통해서 나와 통하여라. 

이 시대 분체, 나의 사명자, 나의 첫 신부, 

너희의 구원자와 통해야 나와 통한다. 

선생과 통하고 싶다고 내게도 기도하고, 

선생과도 편지하여라. 

그의 육이 갇힌 바 되었으니 

편지로 통하고 기도로 영으로 통하자.

나 성자와 잘 통하는 자는 

선생과도 잘 통한다. 

선생과 잘 통하는 자는 

나와도 잘 통한다. 

선생과 나 성자는 

일체 된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시대 분체, 나의 육을 세운 이유는 

그를 통해 나와 통하자 함이라. 

그를 통해 내게 나아오라. 

인생도, 사랑도, 구원도 그를 통해 내게 와야 

나와 더 잘 통하고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한다.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그와 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라.

내가 오늘 네게 

나와 통하는 나의 방법에 대해 일렀다. 



개개인의 것은 개인이 기도하여 

내게 묻고 답을 받아라. 

아주 기본적이나 핵심적인 원리를 알려 주었으니 

확실히 알고 깨닫고 기도하자.

너희와 정말 통하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애타게 너희 앞에서 기다리며 

나를 부르기를 기다리며 

말씀을 주고 가는 성자다.

요즘 나와 통하고자 하는 자, 

진정으로 통하고 싶어 하는 자 많구나.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여라. 

계시를 받아 계시자로 살고 싶은 것이냐. 

진정 나와 통하고 싶은 것이냐. 

나를 만나는 그 마음 하나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간구하되, 

네게 혹시나 보이지 않는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여라.

나도 너희와 진정 통하기 원한다. 

그러니 이리도 외치며 

나와 대화하자, 통하자 이야기한다. 

수도 없다. 

내가 이리 원하니 할 수 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 

알려 주었으니 기다리련다. 

안녕.


